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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총평

2019년 ‘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-동네예술배움터 광주Re' 지원사업의 심사

는 신청 단체와 지원 재단, 국가적 제도 모두 풍요롭지 못한 현실의 아쉬움

을 갖게 했습니다.

지원서의 교육과정들은 대부분 주제와 생활적 근접영역에 대한 사전탐구가 

부재하였고, 단편적인 아이디어의 나열로 구성되었습니다.

사전탐구, 교육철학, 지역 현장 전문가의 협력의 부재는 내용을 빈약하게 하

였고 기획서에 기술된 언어사용도 주어와 서술어가 없거나 완성되지 않은 

문장으로 표현되었으며 자신만의 언어라기보다 일반적이고 상투적인 언어로 

개별적인 독창성을 찾기 어려웠습니다. 특정한 장르의 강습이나 자격증 제공

은 이 지원사업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습니다.

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광주문화재단에서도 활동단체와 강사님들

께 지속적인 조언과 연수를 따뜻한 마음과 방식으로 제공하고 적절한 언어

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기획서 양식의 재설계를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

다. 올해 모두 가까이, 천천히, 애정 어린 활동되시길 바랍니다.

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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